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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일정 



월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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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Mon Tue Wed Thu Fri Sat 

•E.P ; End Poverty Campaign]    * K.L.C ; Korea Language Class 

•B.L.E ; Bangla Language Education 

1 

2 3 4 5 6 7 8 

•Dhaka arrived •B.L.E 

9 10 11 12 13 14 15 

•Bangladesh OT 

•YMCA OT 

•Introduction about 

Bangla culture 

•Visit Savar Bazar 

•Visiting Museum 

•NCYB Visiting 
•National memorial  

•Dhaka YMCA 

School 

•Gulsan Bazar 

•Dhaka YMCA 

Youth Forum 

meeting 

16 17 18 19 20 21 22 

•Birisiri YMCA 

 arrived 
•Birisiri YMCA OT 

•B.L.E 

•Discussion about 

E.P 

•B.L.E 

•Garo Culture 

Education 

•Practice Bicycle 

•B.L.E 

•Prepare E.P 

•Community Visit 

•Birisiri YMCA 

Boarders Meeting 

•Prepare E.P 

•Cake Fair 

•Visiting 

Raymond’s house  

23 24 25 26 27 28 29 

•Dahapara visit 

• Small Agriculture 

•Arsenic Test 

•Small Agriculture 

•Dahapara visit 

•Planting Tree 

•K.L.C 

•Visiting Local 

Organizations 

 

•Visiting Dahapara  

•Community visit 

 

•Making a Korea 

Food 
•Preparing E.P 

30 

•Youth Gathering 

•Korea thanks 

giving day 



2. 기관&스텝소개 



기관소개.  - NC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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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ouncile of Ymca of bangladesh 
strategic plan for the year 2012-2013. 
Last 28-20 february 2010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world alliance Ymca and Asia 
pacific of Ymca there held an partnership meeting of Bangladesh Ymca’s. The leaders 
of local Ymca participated there to know their own position in Bangladesh. After that 
meeting all local Ymca and national Ymca could understand that for their 
improvement and progress and to make their movement strong all plan need to be 
implemented.  
Work planning goal 2012-2013. 
1.Youth development 
3.Child development 
4.Removing gander discrimination5.Climate change and ecology 
6.Human right preserving activities  
7.Partnership and Networking: 
8.Activities on economical, Religion and peace 
9.International Union 
10.Professional development 
11.Collecting donation 
12.Public Union 
13.Good administration 
 



기관소개.  - Birisiri 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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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of Birisiri YMCA 
Birisiri YMCA is a well known place in the district of greater Mymensingh. This was 
the centre where from Christian religion was preached. Foreign Christian missionaries 
came her and spread around religion and the light of education. Many denudated 
Garo leaders were born and lived here. One of them Mr. Dipok Sangma, a social 
worker, came in contact with the YMCA located in Dhaka, The capital of Bangladesh. 
He was charmed with the purpose and activities of that organization and advised Mr. 
Nirendra Chisim called a meeting of the Christian young men of this locality and as a 
result of the unanimous decision made at that meeting YMCA was established in 
Birisiri. Mr. Nirendra Chisim and Mr. Chittarangjan Areng was elected respectively the 
first President and the first General Secretary of Birisiri YMCA.  
Mr. Mathew malakar,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national Council of YMCA 
Bangladesh came to visit Birisiri YMCA together with Mr. Yukio Miyazaki, former 
General Secretary of the NCYJ. Mr. Miyazakis attention was attracted by Birisiri YMCA 
and he express to support it financially. Through his cooperation and the financial 
support if YNCA Japan it became possible for Birisiri YNCA to purchase land and to 
build on it a house to accommodate implementation of various program. As Birisiri 
YMCA became well known around this area especially by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its competency in maintaining its existence, it secured the approbation of the 
NCYB on January 27, 1970 and 10th May, 1986 it was register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기관소개.  - Birisiri 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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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ms and Objectives :  
  a) To foster a program of activities designed to promote the spiritual, intellectual,                     
social and physical well being of its members and to give them  opportunities to      
understand and to practice the responsibilities of democratic citizenship.  
  b) To be involved in area based program for its total development. 
  c) To co-operate with all bodies engaged in promoting all or any of the above aims 
and objects. 
  d) To bring the poor & backward people in the development mainstream for their 
self-sustenance. 
• Present Program and Project of Birisiri YMCA 
  - Membership based Program : Seminar/Religious program/Youth activities etc. 
  - Income Generating Program : Guesthouse cum Training center/cafeteria 
  - Development Program : NFPE/Health clinic 
• Total Full Members : 105 Members (21 Female & 84 Male) and 12 of Board of 
Directors. 
• Some useful Links to know Birisiri YMCA and Birisiri :  
  TRASPORT TO DURGAPUR AND BIRISIRI 
  http://www.facebook.com/groups.php#/tophic.php?uid=9355095478&topic=4762  
 



기관소개.  - Dahapara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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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5, Feb에 설립. 
 1992~2000 Tokyo YMCA : Formal Primary School로써  
                                    5개의 Class, 5명의 선생님으로 구성되었다. 
 2000~2012 Birisiri YMCA : Non Formal Primary School로써 
                                    현재 40명의 아이가 등록되어 있으며,  
                                    1개의 Class, 1명의 선생님으로 구성되어있다.  
•Staff – Teacher – Miss. Gita Kosta 
•현재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40명이지만 여러가지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
해 학교에 출석하는 평균 학생 수는 34명(20명 남자, 14명 여자)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지불하는 수업료는 없다.  
•Birisiri YMCA측에서는 교과서와 학용품, 유니폼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이번학기 유니폼은 Birisiri YMCA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였다.    
 

Dahapara School 



기관소개.  - Dahapara Clinic- 

4 

•Staff – Doctor – Mrs. Surjita Rangsha 
          Nurse  – Mrs. Hebali Manada 
          Helper – Mr. Nayan Rangdi 
•1992년에 설립. 
•2003~2006년까지 운영이 잠시 중단. 
•2006~2012 : Tokyo YMCA가 운영. 
•July, 2012 ~ : Birisiri YMCA에서 운영. 
•July, 2012까진 약값과 병원비가 무료였으나 약물의 오용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병원비(20Tk)와 약값(시중가)을 지불.  
•Common cold/Diarrhea/Fever/Malaria/Cholera/Whooping Cough/Other disease 
 등을 진료.  

Dahapara Clinic 



스텝소개.  - NCYB- 

4 

• Nipun Sangma 
  NCYB President 

•Alex 
 NCYB Staff 

•John Saikat Mondol 
 Program Secretary, Training   



스텝소개.  - Birisiri 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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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ymond Areng : Birisiri YMCA President(2011~) 
 

• Biplop Rangsa : Birisiri YMCA General Secretary(2011~) 

• Anttu : Account / Supervisor of Trai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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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활동  
소개 및 나눔 



주요 활동 소개.  

- Bangladesh Orien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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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  
Language  
Education 

National Memorial 

Liberation War Museum 

Dhaka YMCA Youth Forum 

•Bangla language education(By Alex & Tora) 
•Visiting Bangladesh Historical site(By Alex) 
•Presentation about NCYB & Bangladesh basic inform(By Nipun sangma) 
•Visiting Dhaka YMCA School(By Alex) 
•Meeting Dhaka YMCA Youth Forum 
 



주요 활동 나눔.  

- Bangladesh Orien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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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훈련에서의 벵골어 교육은 크게 비중을 두기 보다는 기본적인 인사와 
자기소개만 확실하게 준비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방글라데시 
에 도착해서 이 곳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언어를 배우니 국내  
훈련 때 보다 더 흥미로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곳의 수업 또한 체계가  
딱히 잡혀 있지 않아서 아쉬웠다.  
 국내에서 가이드 북 작업에 치중하느라 정작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지 못했는데 다카에 도착해서 방글라데시의 문화와 역사를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져 유익했다. 막상 배워보니 방글라데시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 관계의 연결고리를 막연하게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Savar Training Center 
에서 이론적인 교육을 받은 후 직접 다카 시티에 나가 박물관과 기념관에 가서 탐방을 
하니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다.  
 청년 Youth forum 에서는 방글라데시 청년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해서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 단순히 presentation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춤이나, 전통 노래를  
준비해서 청년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다. 
다음 기수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국에 대한 정보, 한국  
관련 사진 등을 많이 준비해 온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활동 소개.  

- Dahapara NF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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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5번 자전거를 타고 이동. 
 이동 소요시간 : 약 1시간  
•학생연령 : 4~8세 
•3년 과정 



주요 활동 나눔. 

- Dahapara NF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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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시리 YMCA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수학, 일반과학, 영어, 미술,  
체육, 음악 수업이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서 사전에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일주일에 5일간 가는 일정이니만큼 사전에 그룹별로 커리큘
럼을 철저하게 짜서 아이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고 시간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이들이 영어를 몰라 벵골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데 아직 팀원들이 벵골어에 익숙하지 않아 의사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비리시리 YMCA가 이번 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 아이들에게 옷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고  
한다. 옷이 없어 학교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End Poverty  
Campaign을 진행할 때 헌 옷을 기부받아 아이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활동을 계획했다.  
적어도 옷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NFPS 수업을 할 때 학교에 오지 못한 마을 아이들이 수업을 기웃거렸다. 학교의  
아이들만 데리고 수업을 한다는 생각을 갖기 보다는 Dahapara 마을의 아이들까지 같이  
어울린다는 생각을 갖고 수업을 진행해야겠다.   
학교에서 Tea time을 가지면서 많은 아이들이 잘 먹지 못하고 있다는 실태를 들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먹는 시간을 마련해야겠다는  
논의가 떠올랐다. 비리시리 YMCA Staff와 함께 진지한 논의를 거쳐야 겠다.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힘들게 가는 Dahapara지만 아이들이 정말 밝고 예뻐 
막상 도착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사라진다. 학교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
지만 아이들이 활기차고 열정이 가득해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주요 활동 소개.  

- Birisiri YMCA Youth Fo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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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enic Test 

Church Activity 

Korea Thanks Giving Day 



주요 활동 소개.  

- Birisiri YMCA Youth Fo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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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or 

Androw 

Secretary 

Jion 

Helping 

Dipun Stutti Janira 

•5명의 집행부로 중심축을 이룸. 
 
 

•현재는 40명의 Youth Member가 등록되어 있다. 12세 ~ 24세까지의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활동 : 1. Help YMCA, volunteer work 
         2. Keep their mind, body, spiritual balance doing 
            - Body : Campaign, Sports 
            - Mind : Conducting youth seminar, Cultural activity 
            - Spiritual : Bible study, Prayer meeting            
   



주요 활동 나눔.  

- Birisiri YMCA Youth Fo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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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시리 YMCA 청년 멤버들이 우리 팀에게 매우 호의적이고 많이 챙겨줘서 마을에서  
적응하기가 수월했다. 굳이 Youth forum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항상  
청년 멤버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 저절로 서로의 삶이 공유되고 있다.  
 이 청년 멤버들은 학교 활동 외에 교회 활동을 매우 활발히 하는 데, 그 모임에 직접 참
여 하면서 청년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행사를 같이 준비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또한 End poverty Campaign을 준비하면서 청년 멤버들과 빈곤에 대해
서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비리시리 사정을 잘 모르는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비리
시리의 빈곤에 대해서 어렴풋이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또 비리시리 공정여행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고, 주변 환경을  
탐방하면서 많은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얻었다. 
 9월 30일, 한국의 추석을 맞이해 방글라데시 청년들과 함께 한국의 음식(감자전, 동치미, 
돼지고기)을 만들어 먹고, 추석의 문화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잘 먹어서 다음에도 또 한국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는 시간을 가진다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팀이 있는 동안인 12월 첫째 주가 마침 방글라데
시의 thanks giving day라서 같이 기념하며 서로의 추석을 공유한다면 뜻 깊은 소통의 
장을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활동 소개.  

- Korea Language Cl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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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two classes per a week;  
 Monday and Wednesday.  
 
At the first day, we used our Korean class  
 material which we made by ourselves. 
  
16 Students came that day, they were eager 
 to study korean.   



주요 활동 나눔.  

- Korea Language Cl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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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교실의 학생인 Birisiri YMCA Youth forum 멤버들이 열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
어 보람찼다. 국내 훈련 때는 방글라데시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수요에 대해서 걱정 했는
데 직접 와보니 의외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한국어 수업이 정착된다면 그 대상을 
확장해 청년들 뿐만 아니라 중 장년층을 위한 수업을 개설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 같다.  
 국내 훈련 때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교재와 교구, 커리큘럼을 준비해 와서 많은 도움이  
됐다. 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 
했다. 또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시간이 아니라 한글에 따른 벵갈어
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도 벵갈어와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더 유익할 것 같다.  
 또 우리가 한국어 커리큘럼을 준비한 것처럼 벵갈어를 가르쳐 주실 때, 커리큘럼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주요 활동 소개 및 나눔 

- 텃밭 가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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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ade a small garden at Birisiri YMCA campus.  
We changed useless land to garden.  
There is a plan which is cultivating Korea Vegetables.  
It was easy because Birisiri Youth helped us. 
We are going to remove more grasses and cultivate Buchu, Sangchu, Beachu.  
  



주요 활동 소개 및 나눔 

- 텃밭 가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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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에서 정해 준 활동이 아니라 우리 팀이 스스로 의논하고 결정한 과제인 
“텃밭 가꾸기”는 무작정 하나의 직업이라고만 생각했던 농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준 활동이었다. 모든 일은 땀방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텃밭을 가꾸면서 방글라데시, 비리시리의 기후와 땅, 농사법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터득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 깊었다.  
 밭을 갈고 잡초를 뽑을 때 비리시리 Youth 청년들이 많이 도와줬다.  
이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Youth  
청년들이 삽질을 하고 농기구를 사용하는 자세에서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을 볼 수 있었다. 또 농업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대부분의 농부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수작업으로 하고 심지어 농기구 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 나라의 농부들의 수고와 힘겨움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가져온 한국의 채소가 실제로 잘 자라 수확이 된다면 방글라데시 
사람들과 한국의 채소와 요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다.  



. 

4. 개인별  
월간소감 



개인별 월간 소감. –구정선- 

처음에는 시간이 안 간다 안 간다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벌써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첫 번째 월간보고서를 쓰고 있다니, 시간은 역시나 흘러가긴 하나보다.  
첫 달이라 그런지 많이 정신도 없고, 바쁜 것에 힘든 것보다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
는 것이 더욱 힘든 시기 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4달간 팀원들과 조화를 이루며 어
떻게 생활할 지, 보고서를 작성하며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낯선 환경 속에 지내며, 집 생각도 많이 나고, 한국에 있는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낼 수 없어도, 여기서 지내는 게 지금까지 순조롭고 행복하다.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며, 그곳 마을 사람들과 한달 동안 많이 관계도 형성하고,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그들과의 관계형성에 많이 노력을 했던 한 달이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Daha-para 스쿨링 프로그램에서 방글라 현지 언어의 부족함
이 절실하게 느껴졌으며, 그들과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 방글라팀 첫 파견이라 부담감과 기대감 두 가지를 함께 안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부담감을 많이 내려 놓고 앞으로 기대감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며 다음 달을 맞이 한다면 이곳 생활에 더욱 순조롭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아직까진 이곳에 있는 게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개인별 월간 소감. –김나드-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어요. 체감상으론 이곳에서 적어도 3개월은 살았던 것 같은데 뒤돌아 정리해보니 한 달밖에 안 지나
있네요. 이곳이 너무 익숙해서인지,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방글라데시의 많은 
모습을 보고, 즐겼다는 것은 확신해요.  
여기서 활동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우선은, 한국에서의 준비과정
을 거치면서 항상 했던 생각이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러 가는 게 아니야.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와야지, 한국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주입할 수는 없어.’이었는데요. 저의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곳 청년들은 
한국의 문화, 언어 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은 우리가 한국의 춤, 노래 등을 선보여주길 원했고, 한
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를 통해 보길 원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지 않아서 세심한 부분부분을 보여주지 못
했었어요. 우리가 방글라데시의 전통 춤, 노래 등을 보며 즐겼던 것처럼 이곳 청년들에게도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너
무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가절하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 방글라데시를 배우려
는 욕심을 부렸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직까진 이렇다 할만한 활동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활동이 시작한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붕붕 떠다니는 중이에요.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 Dahapara School Education은 제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
이었어요. 바람만 불어도 폭삭 주저앉을 것 같은 10평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작은 건물 안에 전등도 없이 간간히 들어오는 
햇빛으로 작은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한국에선 단 한번도 보지 못했던 교육환경이었어요. 
하지만 Dahapara마을엔 이 정도의 교육환경조차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옷이 없어서 학교에 오지 못하는 아
이도 있고요, 부모님의 일을 도와 돈을 벌기 위해 학교에 못 오는 아이도 있고요, 교과서, 노트 등이 없는 아이도 있고요… 제 
눈에는 너무 ‘부족’한 것들만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것들만 보인다고 해서 제가 그것들을 채워주어선 안 된다고 생각
해요. 아이들 스스로 채우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
는지, 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Dahapara School은 일주일에 다섯 번, 오전 11시~11시 40분까지 세 개의 그룹(아이들 수준에 따라 A,B,C그룹으로 나눔)이 
세 개의 클레스(영어, 미술, 수학&과학)로 나누어져서 수업을 진행하고, 11시 40분~12시 30분까지 모든 아이들이 함께하는 
체육&음악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교실은 하나인데, 클레스는 3개라서 2개의 수업은 야
외에서 진행이 되어야 해요. 밖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주변에 있던 마을 아이들도 함께 하게 되요. 우리가 준비한 교
구들은 Dahapara School 아이들 수에 맞춰서 준비해 온 것들인데, 마을 아이들까지 함께 하면 재료가 부족해져서… 마을 아
이들 것 까지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준비를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막 활동이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잡스럽게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풀릴 
고민들이라 생각할래요. 그럼 9월보고 이만 끝! :)  
 



개인별 월간 소감. –한지연- 

  익숙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매
번 무언가를 보고 듣고 겪을 때마다,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바글바글한 사람과 빵빵거리는 교통체증을 겪던 수도 다카에
서 비리시리로 넘어 갔을 때 방글라데시가 아닌 한국의 농촌마을에 온 것 같
았다.   
 여성의 인권이 땅에 떨어져있고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로 불린다는 책 속의 
방글라데시는 비리시리에서는 느낄 수가 없었다. 모계사회라는 전통을 지켜
나가며 한가롭고 평화로운 비리시리의 모습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주요 활동 중 하나인 Dahapara의 Non Formal Primary Education은 
방글라데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입고 올 옷이 없어 학교에 오지 못하
는 아이들, 그나마 학교에 나온 아이들의 옷 역시 다 해져 속 살이 벌겋게 보
이고, 원피스의 지퍼가 고장나 옷핀으로 채워 입어 등이 훤하게 보이는 옷을 
입은 여자아이들이 내 앞에 있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양철 
지붕 밑에서 부셔질 것 같은 벤치에 부대껴 앉아있는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마다 ‘나모슈깔’이라며 목청껏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
지만 눈으로 보고나니 내가 여기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어디까지가 허
용되는 활동인지, 자칫하다간 이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는 않을지, 여
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한없이 밝고 예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할 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싶다.  
 Dahapara와 비리시리, 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두 공간을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다.  
  



개인별 월간 소감. –이창현- 

 처음 방글라데시에 와서 어떨까 긴장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 만큼
이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방글라데시에 도착해서 밤 늦게 새벽에 숙소에 도착했다. 참으로 피곤한 하루였
지만 다음 날 만난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곳 책임
자인 니푼상마씨도 좋은 분이었다.  
 사바르에서 방글라데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YMCA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었다. 한국에 대한 소개와 그들과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방
글라데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비리시리는 정말 고향과 같은 곳이다. 모든 것이 논밭이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은 모두 친절하고 우리를 잘 도와주었다. 처음 간 학교는 정말 열악하고 학교가 아
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이 곳의 한달은 내가 방글라데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한 달이었다. 그리고 이곳
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도 생각 해보는 한 달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한 시기이기도 했다. 



개인별 월간 소감. –홍수연- 

  라온아띠 합격자 발표가 나고 국내훈련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방글라데시에서의 한 달이 지났다. 이제야 
겨우 적응을 끝낸 느낌인데 벌써 한 달이라니…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한 달의 3분의 1을 지냈던 dhaka와 saver 한 달
의 3분의 2를 지낸 birisiri. 지금까지 한국에서만 지냈던 나에게는 굉장히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 지
내는 내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지낸 Saver ymca training center에서는 방글라데시 ymca에 대한 소개와 활동, 방글라데시의 문화, 
언어, 환경, 사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National museum과 war museum, national memorial등 방글라데
시를 알 수 있는 곳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방글라데시에 익숙해 졌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본격적
인 활동지인 birisiri라는 곳으로 들어갔다. 
 길고 긴 이동을 마치고 도착한 비리시리는 마치 우리나라의 50~60년대의 농촌마을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다
만 우거진 열대 나무와 높은 구릉 없이 끝없이 펼쳐진 평야를 제외하고는. 늦은 시간 비리시리로 도착하자마자 우리
를 위해 열어주신 환영회. 특히 nipun 총장님과 raymond 비리시리 ymca 사무총장님의 합동 무대와 garo족의 전통 
춤을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다만 우리가 한국의 전통춤이나 노래를 배워와서 보여드렸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 다음날부터 내가 본 비리시리는 지금까지 내가 알던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곳이며 무엇보다 사
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곳 이었다. 또한 우리의 주요 활동지인 dahapara에는 처음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여정이 너
무 힘들고 멀어서 놀랐지만 그것보다 놀란 것은 생각보다 너무 열악한 학교 환경이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기본적인 칠판이나 노트, 책이 없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밝은 표정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일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에 다섯 번 하루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시
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아이들은 흥미를 가지지도 않을 공을 가지고 놀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에도 한껏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아이들을 보니 더욱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오후에 birisiri ymca campus에서 진행되는 청년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에서는 ‘사람들이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우리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한글 수업에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우
리도 덩달아 더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곳의 청년들과는 cake fair나 youth gathering, 추석 공유하기 
등을 같이 하면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벌써 소중한 추억이 많이 생겼다. 
 첫 한 달은 잘 적응하고 잘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다. 생각보다 비리시리의 음식도 너무 맛있고, 자전거도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다. 우리의 계획 이었던 텃밭 가꾸기도 토지를 마련하고 밭을 갈아 엎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생활을 돌아보면 이곳은 너무 평화롭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 또한 우리학교의 아이들도 너무 맑고 
순수하고, 오히려 내가 이곳에 와서 좋은 에너지를 얻는 느낌. 이곳에서의 남은 4개월이 더욱 더 기대된다. 
 
 


